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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인천직구’

인천직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새로운 돌파구 열었다.
- ‘19년 오프라인 매장 월평균 매출액 대비 7.2배 증가, 입점업체 및 품목 대폭 증가 -

-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 확보 기회 -

- 다양한 행사기획, 옥외광고, 라이브방송 판매 등 홍보 마케팅 확대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e음 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쇼핑몰‘인천직구’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 대비 월평균 

매출액이 7.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점과 휴점을 반복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전

자상거래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상거

래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했다. 

2020년 5월 인천e음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쇼핑몰인‘젤 착한 아이

마켓’을 출범했고, 2021년 4월에 기존 온라인 특별관 형태로 운영되

던 것을 하나로 모아 인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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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브랜드‘인천직구’를 탄생시켰다.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인천직구’는 2021년 4월 ~ 7

월 운영결과 입점업체 및 품목이 대폭 증가했고, 특히 월평균 매출액

이 2019년 오프라인 매장 월평균 매출액대비 7.2배 증가했다.

* 월평균 매출액(‘19년: 16,340천원 ➞ ‘21년: 117,223천원)(출처: 인천테크노파크현황보고자료)

기존 오프라인 매장은 판매 공간의 제약으로 148개사 1,358개 품목을 

전시·판매 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매장인‘인천직구’는 491개사 

5,678개 품목(‘21. 7월말 기준)을 입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확보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 셈이다.

코로나19로 이미 대부분의 분야가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으

며,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판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인천테크노

파크의 멘토링 지원과 쇼핑몰 내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해 전자상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인천직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기획, 옥외광고, 라이브방송판매 등의 홍보 마케팅을 확대

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인천직구’내 입점 업체와 품목 등이 일정 규모로 성장

하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B2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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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인천직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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